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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강행한 것이 벌써 23번째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안하무인의 인사권행사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추미애 장관은 절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2. 우선,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대통령 절친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후보로 단

독공천하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가담한 의혹이 짙고,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

가 시작되었다. 이런 범죄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게 될 검찰을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조국사태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이 검찰수사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배제도 가능

하다고 한 바 있다.

3.  다음, 추미애 장관은 장관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조기에 대폭적으로 검찰인사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권핵심의 선거개입과 권력남용을 제

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장관의 인사권을 전횡하여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용기 있

는 수사를 격려하기는커녕 직권남용의 범죄가 될 수사방해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니 

누가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는가.

4.  추미애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자신이 이를 완수할 것이며 검찰에 대

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명하였다. 검찰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대

로 된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반대세력을 과잉수사

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야 한다는 것이지, 검찰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빼앗고 하명수사에 끌

려다니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검찰조직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이 권력에 빌붙

어 자기 손발인 검찰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일을 검찰개혁이라 강변하고 정권의 수사간섭을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검찰을 모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가증

스러운 일이다.

5.  추미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상식과 양심을 회복하여 후세에 추하고 미욱한 이름을 남기지 않도

록 즉각 사임하는 것이 그나마 옳은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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